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9, No. 5, pp.125-131, September 30, 2023.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125 -

http://dx.doi.org/10.17703/JCCT.2023.9.5.125

JCCT 2023-9-16

*정회원, 경남정보대학교 헤어디자인과 조교수 (제1저자)
**정회원, 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정회원, 경남정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참여저자)
접수일: 2023년 7월 27일, 수정완료일: 2023년 8월 22일
게재확정일: 2023년 9월 1일

Received: July 27, 2023 / Revised: August 22, 2023
Accepted: September 1, 2023
**Corresponding Author: parkhj@eagle.kit.ac.kr
Dept. of Nursing,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Korea

취업준비생의 우울, 사회적지지, 자기통제력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depression, self-control on job
 stress in job seekers
박효진, 유은주, 이화명

Eun-Ju Yoo*, Hyo-Jin Park**, Hwa-Myung Lee***

요 약 본 연구는 취업준비생의 사회적지지, 우울, 자기통제력과 취업스트레스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의 상관관계 및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적지지 4.13점, 우울 0.79점, 자기통제력 3.10점,

취업스트레스 2.15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를 분석한 결과는 성별에서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학년, 전공, 성적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취업
스트레스는 취업스트레스-우울(r=.625, p=.001), 취업스트레스-자기통제력(r=.251, p=.001)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

났으며, 취업스트레스-사회적지지(r=-.519, p=.001)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우울은 우울-사회통제력(r=.300,

p=.001)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우울-사회적지지(r=-.503, p=.001)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사회적지지는

사회적지지-자기통제력(r=-.059, p=.414)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취업스트레스의 영향요인으로는 사회적지지,

우울이 나타났다.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요어 : 사회적지지, 우울, 자기통제력, 취업스트레스, 취업준비생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identify the social support, depression, self-control, and 
employment stress levels of job seekers and to identify their correlation and influencing factors. The subjects of 
the study scored 4.13 points for social support, 0.79 points for depression, 3.10 points for self-control and 2.15 
points for employment stress. The results of analyzing employment stres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showed tha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gender,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 grade, major, and grades. Employment stress of the subjects is employment stress-depression 
(r=.625, p=).001), employment stress - self-control (r=.251, p=.001) and employment stress - social support (r=-, 
519, p=).001)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Depression is depression-social control (r=.300, p=).001) shows a 
static correlation and depression-social support (r=-.503, p=).001) shows a negative correlation. Social support 
was not correlated with social support-self-control (r=-.059, p=414).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were the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stress. We would like to provide basic data on programs and education to reduce 
the employment stress of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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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외부환경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자

신의 진로를 찾고, 실행하는 과정을 겪는다. 대학생의

직업 선택은 경제적·사회적 지위, 가치관, 능력 발휘의

기회 등 생애진로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됨으로써 중대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1].

통계청 2019년 6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청년

의 실업률이 10.4%로 청년 실업자가 45만 3천명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률이 4%인 것에 비하여

두 배 이상의 차이를 가진다고 한다. 또한 연령별 고용

률에서 20대의 고용률은 57.9%로 20대의 반 정도가 일

자리를 갖지 못하였다. 또한, 취업포털사이트 ‘잡코리아’

에서 대학생 및 직장인 1,306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 응답자의 729명

중 71.6%(복수 응답)가 현재 가장 큰 고민으로 진로와

취업을 지목하였으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에 관해

82.9%가 취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

했다[2]. 극심한 취업난에 노출된 대학생들은 ‘N포세대’,

‘수저계급론’ 등 신조어를 통해 취업스트레스로 인한 자

신들의 처지와 암울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이처럼

사상 최악의 실업률 속에서 대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막

막함, 비싼 등록금과 물가상승 등 경제적, 사회적 문제

등으로 인해 취업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황이다[3].

취업스트레스(job-seeking stress)란 ‘미취업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도 하며, 취업실패가 반복되거나 실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겪을 수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나 신체

적 고통이라고 정의하였다[4].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는 취업을 앞둔 3, 4학년 학생뿐아니라 신입생들에게도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조사되고 있으며, 졸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

사회적지지는 스트레스가 주는 부정적 영향력을 조

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적지지는 인간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이다[6]. 관계 속

의미 있는 다른 사람으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친

구, 선생님, 성직자 등 다양한 관계의 사람들을 모두 포

함할 수 있다. 사회적지지와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주제로 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가 높

을수록 취업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고[7],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우울 및 절망감

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8]. 사회적 지지가 높은 사람은 시간

이 경과해도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며, 개인의

적응과 건강, 안정감, 통제감 등에도 영향을 끼친다. 타

인의 관심과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부

정적 영향에 더 잘 견디는 경향을 가진다[9][10].

[11]은 우울을 슬픔, 고독, 무관심에 빠지는 구체적인

기분 변화로 정의하였으며, 우울증의 원인과 발생과정

을 설명하는 대부분의 심리학 이론들 역시 부정적인 생

활사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12]. 취업준비생

집단에서 취업스트레스가 우울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

한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8][13][14][15]. 취업스트레

스와 우울과의 관계를 주제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

펴보면 우리나라 대학생이 경험하는 우울은 경제, 취업,

대인관계, 학업, 가치관 문제와 같은 측면에서 스트레스

를 경험하고, 이는 대학생의 우울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16]. 따라서 취업준비생들의

우울 증상을 경감시켜 정신건강의 회복을 돕는 것이 경

제적 지원이나 취업 지원 못지 않게 중요할 것으로 보

인다[17].

자기통제력은 개인의 기질적인 특성으로 지금 당장

의 욕구를 지연하고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순간의

충동적인 행동, 정서, 사고 등을 자제하고 조절할 수 있

는 능력을 의미한다[18].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자기통제력은 취업준비생인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부적인 관계임을 확인하였으며, 자기통제력은 대학생

스트레스의 장래 및 취업, 경제, 학업, 가치관 하위요인

들 모두에 낮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19]. 또한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에 따른 스트레스 지

각 및 대처방식 간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개인의 성격

특성으로서 지금 당장의 욕구를 지연하고,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해 순간의 충동적인 행동을 자제하는 능력으

로서의 자기통제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20].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많은 대학생은 진로와 취업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그로 인해 높은 취업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사회적지지, 우울, 자기통제력은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살

펴본바와 같이 사회적지지와 우울은 각각 취업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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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의 관계가 있음을 선행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자기통제력과 취업스트레스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부족하였다. 또한 이 모든 변수 전체와 취업스

트레스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

의 목적은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우울,

자기통제력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사회적지지와 우울 그리고 자기통

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취업준비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각 요인들이 취업스트레스

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취업준비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부산시의 K 전문대학교의 재학생을 대

상으로 2023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료를 수집

하였다.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서 계열 및 학과에 연구

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여 허락을 받았다. 연구의 목

적을 설명 후 동의를 구하고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

다.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목적 및 연구참여자의 권리,

익명성 보장 등을 설명하고,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참여하는 도중에도 참여를 원하지 않으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3. 연구도구

1) 취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코넬대학의 ‘스

트레스 측정법(CMI)’을 토대로 [21]이 만든 ‘취업스트레

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취업스트레스는 ‘성

격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가족환경 스트레스, 학교 환

경 스트레스, 취업 준비 스트레스, 외적 조건 및 기대

스트레스 등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40

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

혀 아니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5점으로 배점하여 점

수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67이었다.

2) 사회적지지

대학생의 사회적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22]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척도를 토대로[23]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대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판단되는 사회적지지

제공자를 어머니, 아버지, 친구로 수정한 사회적지지 척

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사회적지지는 ‘정서적 지

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로 4가지 하

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25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어머니, 아버지, 친구 등으로부터 받는 사회

적지지에 대한 지각 정도를 측정하며, 5점 Likert 척도

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

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44이었다.

3) 우울

대학생의 우울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대학생과 성인

을 대상으로 연구 개발한[24] '통합적 한국판 CES-D'

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주일간 우울의 빈도를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도

록 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극히 드물

게’ 0점에서 ‘거의 대부분’ 3점으로 배점하여 점수가 높

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긍정적 문

항 총 4문항(4, 8, 12, 16)은 역으로 환산하여 처리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85이었다.

4)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은 [25]이 개발한 단축형 자기통제 척도(t

he Brief Self-Control Measure)를 [26]이 번안한 것으

로, 문항 내용을 살펴보면 ‘나는 유혹을 잘 견디고 이긴

다’, ‘나는 나에게 해로운 나쁜 것들을 거부한다’ 등이고,

역산 문항으로는 ‘나는 어떤 일이 나에게 해롭더라도

그것이 재미있으면 한다.’ 등이 있다. 총 문항은 13문항

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609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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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취업스트레스,

우울, 사회적지지, 자기통제력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

차, 일반적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의 차이는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취업

스트레스, 우울, 자기통제력, 사회적지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사회적

지지, 우울, 자기통제력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1과 같다. 연령 평균

은 23.81세였으며, 21세 이하가 36명(18.6%)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남학생이 35명(18.3%)이었고, 학년은 1

학년이 4명(2.1%)로 가장 작았고, 2학년이 25명(12.9%),

4학년이 60명(30.9%) 순으로 많았고, 3학년이 105명

(54.1%)로 가장 많았다. 전공은 예체능계열 29명

(14.9%), 인문/사회계열 67명(34.5%) 순으로 많았고, 이

공/자연계열이 98명(50.5%)로 가장 많았다. 성적은 ‘하’

20명(10.3%)로 가장 작았고 ‘상’ 42명(21.6%), ‘중’ 132명

(68.0%)로 가장 많았다(Table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19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N=19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Female
Male

35
159

18.0
82.0

Age
(year)

under twenty-one
22-23

over the age of 24

36
96
62

18.6
49.5
32.0

Grade
2
3
4

29
105
60

14.9
54.1
30.9

Major

the humanities
social sciences

Science and natural
sciences

arts and physical
education

67

98

29

34.5

50.5

14.9

mark
high
middle
under

42
132
20

21.6
68.0
10.3

2. 대상자의 사회적지지, 우울, 자기통제력, 취업스트

레스 정도

사회적지지는 평균 4.13±0.75. 우울은 평균 0.79±0.60,

자기통제력은 평균 3.10±0.75, 취업스트레스는 평균

2.15±0.72 으로 나타났다(Table 2).

표 2. 대상자의 사회적지지, 우울, 자기통제력, 취업스트레스
정도 (N=194)
Table 2. Job stress, depression, social support, and degree
of self-control of job seekers(N=194)

Variable M±SD Min Max

Social support 4.13±0.75 1.48 5.00

Depression 0.79±0.60 0.00 2.60

Self-control 3.10±0.75 1.38 5.00

Job stress 2.15±0.72 1.00 4.03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의 차

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를 분석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의 정도는 성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F=4.606,

P=0.011), 학년(F=16.186, P<.001), 전공(F=4.107,

P=0.018), 성적(F=7.878, P<.001)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 특성 따른 취업스트레스에 대해서 사후

검정을 한 결과 연령에서는 “21세이하”보다 “24세 이

상”에서 점수가 더 높았다. 학년에서는 2학년보다는 3

학년, 3학년 보다는 4학년에서 취업스트레스가 높게 나

타났으며, 전공에서는 인문사회계열이 예체능계열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적에서는 상, 중 보다 하에서 취업스

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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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의 차이
(N=194)
Table 3. Differences in job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N=194)

Characteristics Categories

Job stress
t/F

(P)

scheffe‘s

test

Gender
Female
Male

1.670
(.198)

-

Age
(year)

under twenty-one
22-23

over the age of 24

4.606
(.011)

a<c

Grade
2
3
4

16.186
(<.001) a<b<c

Major

the humanities social
sciences

Science and natural
sciences

arts and physical
education

4.107
(.018)

a>c

mark
high
middle
under

7.879
(<.001)

a,b<c

4. 취업대상자의 우울, 사회적지지, 자기통제력과 취

업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

취업스트레스는 우울(r=.625, P=.001), 자기통제력

(r=.251, P=.001)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사회

적지지(r=-.519, P=.001)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우울과 자기통제력(r=.300, P=.001)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사회적지지(r=-.503, P=.001)는 부적 상관관

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지지는 자기통제력

(r=-.059, P=.414)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4).

5. 대상자의 우울, 사회적지지, 자기통제력이 취업스

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가

정을 검정하기 위해 모든 변수의 정규성과 선형성을 확

인한 결과, 잔차의 분포는 정규성을 만족하였고, 독립변

수 간의 다중 공선성을 검정하였을 때 공차한계가 최저

한계치 1보다 컷고(.674~.899), 분산팽창요인은 10이하

로 나타났으며(1.112~1.484) 상관계수의 절대값은 .50

∼.72로 0.8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5).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취업스트레스의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53.091, p<.001). 수정된 결정계수(R2)

은 .447으로 취업스트레스를 44.7% 설명하였다. 취업스

트레스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β=.452, p<.001),

사회적지지(β=.-296, p<.001), 자기통제력(β=.099, p=.081)

으로 확인되었다.

Ⅳ. 고 찰

본 연구는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 우울,

자기통제력과 취업스트레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취업준비생의 사회적지지, 우울, 자기통

제력, 취업스트레스을 확인하고, 이러한 변인들이 취업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취업준

비생의 취업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 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는 전체 5점 만점에

평균 2.15점이었으며, [27]의 연구에서 나타난 2.76점 보

표 4. 취업대상자의 우울, 사회적지지, 자기통제력과 취업스
트레스와의 상관관계 (N=194)
Table 4. Correlation between depression, social support,
self-control, and job stress of job seekers(N=194)

Characteri
stics

Job
stress

depression
social
support

self-
control

Job stress 1

depression
0.009
(0.900)

1

social
support

0.007
(0.925)

0.841
(P<.001)

1

self-control
-0.001
(0.991)

0.821
(P<.001)

0.842
(P<.001)

1

표 5. 대상자의 우울, 사회적지지, 자기통제력이 취업스트레스
에 미치는 영향 (N=194)
Table 5. The effect of subject's depression, social support,
and self-control on job stress (N=194)

Characteristics B β t(p) VIF

(상수) 94.887
6.418

(.000)

depression 1.076 .452
6.934

(.000)
1.484

social support -.441 -.286
-4.592

(.000)
1.355

self-control .493 .099
1.755

(.081)
1.112

Adjuste R²=.447 F=5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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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높았다. 우울은 5점 만점에 평균 0.79점이었으며, 대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국판으로 번안하고 타당화

한 ‘통합적 한국판 ’CES-D’를 사용하여 4점 척도로 측

정한 [27]의 연구에서 나타난 1.09점 보다는 낮았다. 사

회적지지는 5점 만점에 평균 4.13점이었으며, [28]의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3.75점보다 높았다.

자기통제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10점이었으나,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측정도구나 문항을 사용

한 선행 연구가 많지 않아 본 연구결과를 다른 연구들

과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자기통제력에 대한 반복 연구들이 수행되어

야 취업준비생의 자기통제력 수준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취업스트레스는 우울, 자기통제력 순으로 양적 상관

관계를 보였고, 사회적 지지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으면 우

울의 정도가 높다. 취업스트레스 정도가 낮으면 사회적

지지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높으면 우울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들

[27][28]과 일치한다.

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울, 사회적지지

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취업스트

레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29]와

일치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서적인 부분과 환경적

인 측면을 고려한 프로그램 및 교육설계 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사회적지지 수준은 취업준비생이 자신의 행

위나 결정이 얼마나 지지되는지 지각하느냐에 따라 달

라지기 떄문에 사회적지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에 알맞은 사회 환경적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회적지지를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취업스트레

스에 대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는 긍정적인 자

원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조절되어 자신이 결

정한 상황에 대처하는 것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데 의

미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취업준비생의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

향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 취업스트레스에 미치

는 영향요인으로 사회적지지, 우울이 확인되었다. 취업

준비생의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개

발 및 적용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취업준

비생의 취업스트레스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것으로 연구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 하는데는 한계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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